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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세기의철학자 Nasreddin Hodja (1208-1285)



샤워실의 바보 (밀튼 프리드먼)

자료: http://hiupress.hongik.ac.kr/국제유가WTI ($/배럴)와한국의해외자원개발돌입시기

?



미국전략자산의축소와주요수송로위협대비필요

 바이든행정부 2023년예산안
: 해군함정 24척퇴역및 9척신규

 향후 8년사이중국함정수는미군의약 1.5배
 중국에비해미국해군의작전반경은매우넓음
 First island chain (일본, 대만, 필리핀) 바깥의한국
 한국의전략적가치애매모호성증가

* Peter Zeihan, Absent Superpower, 2017;
Elbridge A. Colby, The Strategy of Denial, 2021)

USS 신시내티호 (리토랄급연안작전함)
: 취역 2년이내에퇴역

에너지안보와군사안보의상호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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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wsj.com/articles/chaotic-commodity-markets-spill-over-into-real-world-11649771900



러시아 석유 공급비중
= 10% = 약 10백만배럴

< 공급 대체 물량 >
(1) 미국 러시아 석유수입
= 원유 0.2백만 + 제품 0.7백만
배럴
(2) EU와 영국의 석유수입
= 4.5백만배럴

< 공급 물량 >
(1) 이란 핵 협상 성사 시
= 1.3백만배럴 (6개월간)
(2) 베네주엘라
= 1.5백만~3백만배럴

* 미국 SPR 이론상 최대방출
물량 = 4.4백만배럴
• OPEC+ = 0.4백만배럴

러시아석유수출수입: 매일 $550백만연간 $2000억



https://www.wsj.com/articles/europes-carbon-market-passes-the-test-11649934180?mod=saved_content



2050 탄소중립, 2030 NDC에서의에너지믹스조정필요

평가

- 선발표, 후비용추계, 
후후예산확보

(미국: 확보예산에따라
탄력적으로목표이행)

- 기후적응개념부족
(미국: 감축및적응예산
의밸런스유지)

- 국가잠재성장률에
대한인식부족
(미국: Build Back Better)

- 에너지안보강화필요
(미국: 에너지안보는
초당적목표, 보수및
진보언론의공통된목표)

자료: KEEI, 장기에너지전망



현재석탄발전 26GW
 연말까지 34GW로증대예정



3월21일(월)
11:50pm
동경전력예비율 0

< 원인 >
: 지진이후발전기고장
: 흐린날씨증가
태양광감소

: 추위로인한수요증가

일본: 에너지안보 중시



미국바이든행정부의국내석유생산증산

취임첫날모라토리엄행정명령 NDC 50-52% 선언
 14.4만에이커연방소유지에대한석유개발리스허용 (2022.4)

https://www.wsj.com/articles/biden-administration-resumes-oil-leases-on-federal-land-11650053812?mod=saved_content



한반도의 PNG와동북아그리드가과연탄소중립의대안이될수있는가?

PNG관련기사: “러시아파이프라인천연가스(PNG)가한반도를경유해야할여덟가지이
유를제시했다. △한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△가스관의상류소비국화△최선의에너지
안전공급대안△최고의한러경제협력궁합△북한의가스관손상불가△가스통과료만
큼부담경감△중국-일본과경쟁등이다. “ 
자료: http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naver&num=57601

http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naver&num=57601




글로벌곡물비축량: 2010년대중반이후꾸준히감소

자료: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estimates, Bloomberg

한국농지법개정안
: 농업진흥구역에태양광최장 20년
설치, 운영가능

Check point
- 우리나라곡물자급률 21%
- 영농형태양광병행시쌀생산량

18% 감소 (농촌진흥청연구결과)
- 생태계복원비용증가
- 경관가치훼손

스리랑카디폴트선언

2021년환경보건목적으로유기농
강요및화학비료전면금지
 수확량감소식량위기발생
 쌀자급국인스리랑카가쌀
수입비용지불하게됨
(4억 5천만달러지출)



• IPCC 시나리오의 KEEI 분석
결과

• (장기에너지전망)

• 2021~2030 냉방도일 34.6
 2041~2050 냉방도일 41.4

• 2021~2030 난방도일 86.5 
 2041~2050 난방도일 161.6

• 변동성증대증가

• 수소 -253도

• 장기보관불가능하거나, 물리
적으로가능하다하더라도저
장비용측면에서불가능함

* maximum 3개월정도로추정
자료: KEEI, 장기에너지전망

장기 비축 가능 자원이 필요하다



탄소중립정책은국가의잠재GDP 성장률과 장기재정과연계
하여 수립되어야 한다



•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(가계, 기업, 정부의 부채 총계)가 지난 해 처음으로 5,000조원 이상

* 매크로 레버리지 5,188조 5,000억원 = 가계부채 1,862조 1,000억원 + 기업신용

2,361조 5,000억원 + 국가채무(중앙, 지방정부) 965조 3,000억원)

* 공기업 부채 및 연금부채 제외

< IMF DB >

• 우리나라 자본스톡은 6.5조 달러. 독일은 우리의 약 2배,

• 일본은 약 3배 이상, 미국은 8배 이상이 됨

자료: 박호정(2021), 한국경제학회학술대회특별세션, “탄소중립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양립하는가?”



에너지 안보 중요성은 비교 불가 주제임
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자원임

• 광물자원은 배터리와 태양광
모듈 비용의 약 50%, 풍력터
빈의 20%를 차지

 중국 BYD와 미국의 테슬라
: 전기차 가격 인상

• 전기차 보급의 강화는 알루미
늄 생산의 약 절반, 니켈 생산
의 약 80% 을 필요로 함



주요 사항 정리
•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, 

잠재 성장률의 견인과 국가 장기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종합 설계되어
야 함

• 21세기의 지정학적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와 빅픽처를 국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예
리하게 분석해야 함

•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안보는 진보와 보수, 좌우 진영의 대립 과제일 수가
없으며 통시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임

• 한국의 에너지 및 전력 시장체제와 규제중심 환경이 상기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합한
지 냉철하고 실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

• 리얼타임 변동성 증대와
블랙스완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
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수

• 에너지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
해외 자원개발 역시 관 주도에서 민간
주도의 체제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,
정부와 공기업, 민간의 적절한 역할
분담이 필요함



• 우리나라 민간사 자원개발 및 해외투자 현황

• 미국, EU 등에서는제조사, 자원메이저는생산과함께헷지트레이딩이보편화
:폭스바겐이윤 85억달러중 35억달러가자원거래(commodity trading)에서발생
(헷지차원의니켈포지션에서발생)

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 열기 고조



신 정부를 위한 에너지 안보 제언

• 기본법제화
: top-down 이 아닌 민간주도형 체제가 되도록 기업역량 제고에 초점 필요

• 통즉불통 불통즉통 (通卽不痛不通卽痛)

: 천연가스 제3자 판매 허용 필요 (전문 트레이딩 그룹의 발전으로 연결)
: 국내 거래시장 활성화로 연계
: 공적기능 비축과 상업적 비축의 구분 필요
: 국내의 낡은 시장관행 개선 (어음 결제, 에너지 원자재 물가 연동 제약 등)

• 정부 및 공적 섹터의 측면 지원 기능 강화
: 자원보유국 관련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
: 자원개발 초기 탐사 및 개발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
: 자원개발 특별융자제도의 규모 확대 (융자비율 확대: 30  50% 이상)
: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

• 트레이딩 인프라 구축
: 한국형 상품거래소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



자료: KEPCO

한국형상품거래소설립필요
: 전력선물, 석유및석유제품, LNG, 배출
권, REC… 수소

러시아 Ural 원유: 유럽 시장에서 50% 
할인 vs. 인도에서는 브렌트유 보다 1
달러 프리미엄 지불

인도: 전통적으로 패시브 구매자
(passive buyer) 유형
별도의 트레이딩 기구가 부재
 가장 유리한 석유 딜이 불가능

**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 조차도 buy, 
sell, swap cargo를 수행


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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